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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수닙 자신의 기도 2. 믿는자톨의 기도 챙치 .. ，훌련 빼시치 요약 

그리츠도의 71도 
(시펀 16: 1) 

예수님은 하나님과 통일한 영광과 위 

엄을 가지신 분이지만 참 인간이 되셨다 

(히 4:14~1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모범이 되시기 위하 

여 기도하셨다(동15:7)， 하나님을 향한 예 

수님의 심한 통곡과 간절한 간구 속에는 엄청난 겸손과 위로가 담겨져 었다(마 27:46),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셨다(막 6:46 ; 녹 6: 12~13)， 예수님은 무흠하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증거를 십자가의 고통에서 

보여주셨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화 앞에 그의 당당한 머리 

를 숙이셨다(녹 3:21~22 ; 마 17 : 2~3)， 하나님을 의지히는 놀라운 믿음이었다(속 13:7), 

예수님의 믿음은 외면하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외치시는 믿음이셨다(녹 23:46),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그를 버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셨다(마 15:28), 

믿는자틀의 기도는내 자신과내게 속한모든것들을신령한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다 내려 놓는 믿음의 고백이며 간곡한 호소이어야 한다. “이 세상으로부터 니를 지걱 주 

시옵소서 1" 세상이 주는 기쁨과 슬픔 앞에 밀려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롬 7:15), ‘나 

를 구해 주소서! 오 강한 자여 1"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때부터 천국에 이르기까 

지 항상 필요한 기도이다(유 :24~25)， 운리는 이 기도를 입술에 담고 며음으로 믿으며 담 

대하게 걸어가기만하면된다. ‘나를지켜、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가주께 피하나이다1" 

깊은 겸손햄l서 우러나오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지 않으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겸손이 펼요하다.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1" 물에 빠진 

사람이 부르짖듯이 기도하자(마 14:30~3D，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의 영광 앞으로 가게 된다{유 :24~25)， 예수님은 완전한 피난처이시다(시 

22: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간구하신 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주 

께피하나이다 

지금부터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자 지금 현재의 신앙이 중요하다{히 끄:6) ， 구 

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온다. 믿음의 상태는 믿음을 실천할 때 알 수 있다. 확고 

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오 주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 

나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불기둥이 되신다(요 14:1~3， 17:14""'15.17), 약속하신 그 복된 곳으로 데리고 가실 하나님 

의 시간은 가장 적합하고 좋은 시간이다{계 21:3~4)， 지금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기도 

를 겸손히 드리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밑음의 여형 .Q순혈 특별씨l벽기도회 

이번 주 수요일(25얼) 씨l벽 4시 50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에 맞 

추어 시작될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40일(주일 포함 46일)동안의 기간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2 

월 25일(수)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끄일(토)까지입니다. 하루하루 우 

리의 삶이 그러해야 하지만 사순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7에 

더욱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 

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특별히 시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어sh Wednesday, 2월 

25일) 새벽부터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4월 5일까지 실시됩니다. 

월요일에는 위임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가 계속되며 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는 주력교구를 중심으로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력교 

구가 아니어도 가급적 매일 나오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 

로즐거워하라이는그의 영광을나타내실때에 너희로즐거워하고기 

뻐하게 하려 함이라?' (뻗전 4:13), 

Al훈혈 를벌재벽기도회 주력과구 

낱 빠 주혁교구 IL를 짜 주획교구 ” 날 짜 주혁교구 ’l 낱 짜 추혁교구 
2월 25일(수) 1 ， 15， 24교구 3월 7일(퇴 예배위 3월 17일(해 3， 12， 16교구 3월 27일(급) 2， 10， 19교구 
2월 26일(목) 2， 7， 16교구 3월 8일(주) 예배위 3월 18일(수) 4， 13， 17교구 3월 28월(토) 예배위 
2월 27일(급) 3， 8， 17교구 3월 9일(월) 전교인 3월 19일(목) 5， 14， 18교구 3월 29일(추) 예배위 
2월 28일(토) 빼뻐 3훨 10일(화) 8， 13， 22교구 3월 20일(급) 6， 15， 19교구 3월 30일(월) 전교인 
3월 1일(주) 예배워 3월 11일(수) 9， 14， 23교구 3월 21일(토) 예배워 3월 31 일(화) 3， 11 ， 20교구 
3월 2월(월) 전교인 3혜 12일(목) 1 ， 10， 24교구 3월 22일(추) 예배위 4월 1일(수) 4， 12， 22교구 
3월 3일(화) 4， 9， 18교구 3월 13일(급) 2， 11 ， 15교구 3월 23일(월) 전교민 4월 2월(획 5， 13， 23교구 
3월 4일(수) 5, 1α19교구 3월 14일(토) 예배위 3월 24일(화) 7， 16， 20교구 4월 3일(굉 6， 14， 24교구 
3월 5일(목) 6， 11 ， 20교구 3월 15일(추) 예배위 3혜 25일(수) 8， 17， 21교구 4월 4일(토) 예배워 
3월 6일(금) 7， 12， 21교구 3월 16일(월) 전교인 3월 26일(목) 1 ， 9， 18교구 4월 5일(주) 예배위 

사순뭘 혹낼새벽기도회 좌석 

U떻좋좋DD 
DDDDDD 

*오늘찬암예빼시 

2009년 빼1차악흩 및 빼례식 
(유마셰례식롤 오후 없litl리를) 

↑일(주) 저12차성찬식 
(주일 1-5부애배 시) 

제5차 CMTCO 
(찬%에|배 후) 

8일(주) 교육훈련원 교육 까강 
(15:00) 
제5차 CMTC8 
(친%에배후) 

11일(수) 총력 교획주변 전도 
(수요F맏에빼 후， 역전도외) 
정기딩회 
(수요2부이|배후) 

14일(토) 총력 교획주변 전도 
(14:00 , 남전도효/) 

29일(주)공동의회 
(주일4부애배후) 

*다률 주밑(3월 1밑) 

2009앤 빼2짜성천식(주월1 .. 뿜삐삐) 



f) 2009년 2월 22일 주만흥헌 

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THE LAST SUPPER 
(14)When the hour had come, He reclined at the table, and the apostles witJ" Him. (15)And He said to them, 
‘'1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때re 1 su.함r; … (19)And when He haa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Aη，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0)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찌’ blood." 

(Luke 22:14-20) 

We are starting 빼st Sunday of Lent season in 

remembrance of Jesus' LastSuppe r. At His Last 

Supper, Jesus told His disciples , "1 have earnestly desí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1 suffer; for 1 say to you , 1 

shall never again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Lk . 22:15-16) . Jesus made it cleàr that His Last 

Supper was a very serious and special time . For Him, it was 

a time of joy and sorrow : joy for the immense love , 

abundant life, and eternal promise to come, and sorrow for 

the cruel betrayal , intense suffering , and temporary death to 

come. Indeed , this amazing Last Supper was the most 

contradictory table , but through it Jesus revealed God ’s 

salvation plan . Who could have imagined that this simple 

affair would have such far reaching and extraordinary 

blessings? 

At His Last Supper, Jesus' reiterated to His disciples that 

He would not have this supper again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for 1 say to you , 1 will not drink of the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Lk. 

22:18) . Matthew 26 :29 gives us a little more detail to His 

meaning, "But 1 say to you , 1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1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 The attention is directed toward 

the disciple ’s eventual reunion with Jesus in heaven. Jesus 

is going to wait until heaven is f비 Iy established to share this 

meaningful supper with us. He is going to delay His joy and 

fellowship with us until ' all God ’s people can partake . Until 

that time, He will go without but He specifically asks that 

we contmue to partlclpate. 

At His Last Supper, after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 Jesus said , “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Lk . 22:19). Jesljs 

wants us to remember Him by His Last Supper. When we 

take the bread , we are to remember that Jesus gave us His 

body. He sacrificed His holy body for you because He truly 

loves you. This is simply the most beautiful thing to receive . 

As you receive the bread today, please remember Jesus ' 

loving sacrifice . He died to save you from eternal death. He 

died so that you can have an abundant life filled with God ’s 

• 

peace , joy and great love forever. Jesus obeyed His Father’s 

will and He asks for you to now obey His. 

At His Last Supper, in the same way as Jesus took the 

bread , He also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 saying , 

“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Lk. 22 :20) . Jesus wants us to remember that 

His blood established a new covenant between God and 

you. His blood poured out of His body in death , so that your 

sins could be forgiven . This is simply the greqtest kind of 

love- to receive . John 13: 1 tells us ,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Jesus knowing that His hour had come that 

He would depart out of this world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 He loved them to the 

end." On the cross, Jesus displayed the fullest extent of His 

love . Even though so many betrayed , cursed , and hated 

Him, "for 1 was hungry, and you gave Me nothing to eat; 1 

was thirsty, and you gave Me nothing to drink; 1 was a 

stranger, and you did not invite Me in; naked, and you did 

not clothe Me; sick, and in prison , and you did not visit Me," 

He still 10ved(Mt. 25 :42-43). Jesus still loves you , and He 

will be with you until the end of this earth , “ and 10, 1 am 

with you always , even to the end of the age"(M t. 28 :20). As 

you receive the cup today , please remember Jesus ’ 

sacrifice . 

After His Last Supper, just eighteen hours later, Jesus 

died . During that time , He was beaten , cursed , and finally 

crucified . The whole world should remember His Last 

Supper, His sacrifice , His love, but they do not. Even Jesus' 

disciples didn ’ t realize at the time the gravity of their last 

meal with Jesus. Do you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is 

affair? Jesus became the Passover food for billions and 

billions of people. His love gives us encouragement to 

persever~ until our end, “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having concluded this , that one died for all , therefore all 

died" (2Cor. 5 : 14) . AII believers are regarded by God as 

having died , in Christ, so that they may be able to live to 

please Him. Let’s come together riow and remember Jesus' 

body and blood . Let ’s join in the meaning of His Last Supper, 

so that we can enjoy it with Him in heaven . Amen.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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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후일 옐교 

I c~음주일 설교 l 

휩 l후의만한 

(14)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 (19)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폼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빡 하시고 (20)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펴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14-20) 갱생판목사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사순절기의 첫 번째 주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창에서 예수님은 제지들을 향해 말 

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 

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녹 22:15",16). 예수 

님은 최후의 만찬이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임을 분명하게 밝히셨 

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시간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 

다. 끝없는 사랑， 풍성한 삶， 다가올 영원한 약속으로 인한 기쁨과 잔 

- 인한 배신 극한 고통 잠깐 동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예수님의 마 

음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실로 이 놀라운 최후의 만찬은 모순의 극치 

를보여주는자리였습나다. 그러나그시간을통해 예수님은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누가 이 단순한 예식 속에 그처럼 특 

별한은총이 담겨 있으리라고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만찬을 다 

시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녹 22:18). 마태복음 26:29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벼 

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 

라 하시니라" 주목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천국에서 예수 

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돗 깊은 만 

찬을우리와함께 나눌준비가완전히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 

니다. 그 때까지 예수님은 만찬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계속 

참여할것을특별히 당부하십니다. 

먹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 말씀하셨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먹을 들고 감사 기도하신 후 말씀하셨습니 

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폼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녹 22:19).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 우리가 예 

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먹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 

의 몸을주셨음을기억해야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한봄을 여 

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것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 

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 

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승}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 

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위대한 사랑으로 기득 찬 풍 

성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의 뭇에 순종하셨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뭇에 순종하기를 요구하 

십니다. 

잔을 들고 기도하신 후 말씀하셨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먹을 떼셨던 것처럼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 

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 

는 것이라." (녹 22:20).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몸에 있는모든피를쏟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죄를용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 

다. 요한복음 13:1은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 

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 

의 사랑을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하며 증오했을 때 그 때조차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 

습니다. “내가주릴 때에 너희가먹을것을주지 아니하였고목마를때 

에 마시게 하지 아나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 25:42",43).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 

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 

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 

니라"(마 28:20). 오늘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최후의 만찬 후 정확히 18시간 만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매를 맞고 저주받았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 

셨습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 

랑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 

자들조차도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 때는 깨닫 

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의 중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 

은 수십억의 사람들을 위해 유월절 희생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리 

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후 5:14). 

-하나님은 모든 선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들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 함 

께 나아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십시다. 예수님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기념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천국에서 주님과 함 

께 기뻐할 그 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멘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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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향해 사 거짓 선생들은 노아 때의 죄인들과 같다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관영했다. 노아는 방주를 

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경고하고 지으며은총과심판의메시지를전했다.그러나모든사람들은높은산에배를건조하는노 

있다. 이것은 단지 조심하라는 것 아를 조롱하였고 비빛F하였다. 그럼에도 노아는 닥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F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안에 비추어 진심으로 회개하고 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 끄:끼.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다. 은 100년 넘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홍수 심판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받았다. “옛 세상을용서하지 아니하시고오직 의를전파히는노아와그일곱식구를보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 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자들의 세%에 홍수를 내리셨으며"(벤후 2:잉거짓 선생들은 하나 

원히 실족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노아 시대의 죄인들과 같다. 거짓 ，선생들의 초점은 세-^J-이 

1장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다. 서]-^，f에서의 성공과 행복에 관심이 있을 뿐 그들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 사람들도 

과 택하심을 입었음을 밝혔다(벤 십자가보다훨씬아름답고좋아보이는거짓선생들의 가르침을따른다. 결국분명한구원 

후 1:1~2). 이것은 성도들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된 것이대벤후 1:3). 전적인 의 표정인 십자가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은혜로부르심을받은성도는오직그리스도의 영광을바라보아야한다(벤후1:17). 모두진노의심판을피할수없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지들이 베드로 당시에도 있었다. 이들에게 미혹당하지 말 것을 베드로후서 2장은 기록 거짓 선생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봐 ‘조돔과 고모라 성을 멸UJ하기로 정하여 

하였다. 거짓 선생들의 종말은 비참하대멤후 2:1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죄를 항상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째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반복하기 때문이대뱉후 2:21~2잉. 이어서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예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고 베드로후서 3장은 가르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이 이제 곧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벨후 2:6~8). 소돔과 

입하기 때문이다{벤후 3:2, 7， 12~ 13). 자신의 노력 어떤 훈련을 통해서 고치려 하지 말고， 고모라는당시 모든 면에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도시였다. 그만큼성 안의 사람들은나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대벤후 3:17~1잉. 주님의 말혐l서 잠시라도 멀 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행복해 하였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삶이 편하고 재미있었을지라도 

어질 때 우리는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현혹된다(벤후 2:D. 교묘한 결정적인문제가 있었다. 하나님과상관없이 실았다는것이다. 그들은하나님의 말씀을듣 

그들의 말솜씨에 십자가는 우리의 초점에서 사라진다댐전 4:D.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 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 결국 그들의 종말은 이주 비참했다. 거짓 선생들은 

꿀려 너희가굳센 데서 떨어질까삼가라 거짓 선생들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다.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을 

때에 복음을 서슴없이 비빙P하며 때로는 말씀을 이용하여 세%에서의 성공만을 가르칠 뿐 

거짓 선생들은 범죄한 천사들과같반 천사들은하나님의 일을하는아름다운피조물이었 이대유 :6~8). 거짓선생들은모두영원한멸망을당한다. 

다. 그러나범죄한천사들은정반대였다. 범죄한천사들은하나님께 영광을돌리지 않는다. 

오직 아를다운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존귀와영광을팀하였다. 결국 이들의 종말은 비참 거짓선생들을배척하자. 그들의 교묘하고달콤한속삭임에속지 말자. 거짓선생들은범 

하였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 죄한 천시들과 같아서 모든 초점이 오직 자신에게 있다. 그들은 은총의 메시지를 무시하였 

어 심판 때까지 지커게 하셨으며"(멤후 2:4). 그런데 범죄한 천사들이 성도들을 속이듯이 던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조롱하며 비방한다. 결국 이 

거짓 선생들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라고 가르친다. 세싱에서의 성공적 들의 종말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당한 것 이상으로 비참할 것이다. 그러나 기회는 있 

인삶을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기는도구일 뿐그것이 전부가아니라고안심시킨다. 부와 다. 진심으로회개하고자기를부인하면된다. 자신의 힘으로무언가잘하려는생각과행위 

명예， 권력을보증히는거짓선생들의 가르침은철저히 십자가를배격한다(멤후 2:2). 그리 를모두버리고오직 십자가만붙들자. ‘주께서 경건한지는시험에서 건지실줄아시고불 

스도의복음을성공과행복을위한수단으로전략시킨다. 결국거짓선생들의목표는오직 의한지는형 

I 마가목을감때웰 ;二 • 드슨슨는샤-드 

4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대략 36번 정도이다. 

이것은 대체로 오병이어， 칠병이어， 병자들의 치유， 죽은 자들 

의 소생 등 축복의 기적이었다. 그런데 유일한 저주의 기적이 

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의 저주였다.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우화과나우를져주하장 

(11 :12-14) 

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원i씨는 효범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마 23:28). 이 

예수님의 지적대로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예루스프뱀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의 이곳저곳을 살피신 뒤에 저녁 쯤에 베다니로 가 

셨다. 다음 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배가 고프셨다(막 ll: 12). 때마침 약간 

떨어진 곳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혹시 열매 

가 있는지 보려고 가셨지만 아직 제 철이 아니어서 잎사귀뿐이었다(막 11:13).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효t해 저주하셨다. ‘끼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막 11:14) 예수님의 저주에 이 무화과나무는 밀댔다(막 11:21). 

있는 외식자(딩후 3:5)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자. 주님의 경고 

를 잊지 말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 

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끼고전 3: 13). 

열매를 보이려고 할 때 외식자와 위선자가 된다. 열매를 맺는 방식은 간단하다. 예수 

님 요k게 거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할 때 참 생명은 공급되어 풍성한 열매 

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참 생명이 결핍되어 있다. ‘생명의 결핍’ , 이것이 우리의 문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다. 이미 도끼(심판)가 나무뿌리(우리) 앞에 놓여 있다(마 3:10). 잎사귀， 가시와 엉경 

우리는 이와 같은 논쟁보다는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수님은 퀴만 무성한 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찍혀서 즉， 공의로우신 하나 

사랑l시다. 동시에 공의로우신 심표뚜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재}심과 준엄하심 님의 준엄하신 심표띨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히 6:8 ; 계 20: 15). 십J:}가를 

을 보라 넘어지는 자등쓸n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 붙들지 않으면 넘어진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쓰디 쓴 헛된 열매만 낼 뿐이다(신 

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롬 32: 32). 

11:22).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지 준엄하심에 머물러 있는지 진 

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화과나무가 져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의해 찍혀 버림을 당하게 된다. 반면에 예수님 요k거l 있을 때 하나 

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요 15:5,8). 거룩홈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다(롬 6:21-22).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외식과 위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E멸 의지한다.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열린다. 우리가 회 

개하여 진실로 거듭나는 것이 열매이다! 박자와 음정을 잘 맞추는 화려한 찬송보다는 

우리의 죄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롬 14 :12). 자꾸만 자신의 지식과 경힘을 가 

지고 외식과 위선의 열매를 E틸어 내지 말자. 주님 요써 거하는 첫 열매의 고백은 “나 

는 죄인입니다1"이다. 진심으로 회개하자. 우리 ，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묘떨어 낸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개 

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마 3:8 ; 녹 3:8). 그리스도 요k게 거할 때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진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무화과나무를 협} 예수님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며 회개하 

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될 것이다.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며 

기회를 주고 계신다. 주저하지 말고，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자.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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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잘 것 없고 부끄럽기 끄1없는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동안 세속에 묻혀 바 

쁘게만 살아온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 

는데，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r 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으로 고향마을 언덕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교회를 언니와 함께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린 마음에 언니처럼 쌍꺼풀을 

묘띨어 달라고 주님께 마음 속으로 기도했던 기억도 아련히 떠오릅니다. 서울에 올 

라와서도 가까운 교회를 다녔지만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지는 못했습 

니다. 

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저의 안부가 궁금하여 며칠간 아파트 

를 뒤지다시피하여 찾아주시다니 얼마나 감격스런 일입니까!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주님의 크신 사료띨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님 앞에 무 

릎 꿇게 해 주셨습니다. 주일이면 권사님을 따라 아무런 조건이나 바램 없이 무작정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작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약하기만 한 제 자신을 내려놓고 기 

꺼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먹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낯선 서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칸J6l\게서 생활하며 남 

편의 박봄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하여 언니 식당에서 일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특 

히 명절에는 돈이 없어 고효써 내려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효F동안 시댁으로부 

터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자연히 시댁과의 갈등이 싹렀고，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 

니 저는 우울증이 심해지고 죠단을 이룰 수 없어 수년간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였습 

니다.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탔}이었는지 계속되는 악몽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댁과의 갈등과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동네 점질방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거의 107H월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온갖 잡념과 원한과 분노의 마음들은 사라 

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락조차 뜸하던 시댁에 스스로 전화하게 되었고， 그 동안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동생들도 저를 다시 봐 주었습니 

다. 지난 설에는 오래 전부터 시댁에 가겠노라고 다짐했는데 갑자낀 3일 동안이나 

눈이 온다고 하여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발 고향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 

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출발 당일에 주일2부예배를 드리고 나니 앤지 모를 평 

안함이 생겼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충만하여 고효에 

안전하게 잘 다여올 수 있었습니다. 

찜질농에도 카기 싫어 한 달 이ε떨 집에만 박혀 있던 어느 날， 반가운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찜질J6l\게 오던 제가 

효F동안 보이지 않자， 물어 물어 저의 집까지 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때 저는 또 다 

끝으로 제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지난 6개월여 동안 저희 집을 몇 번이나 

찾아와 주신 믿음의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늦 

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느낀만큼 더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따라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항상 저의 곁을 지켜주실 것 

을믿고감사드립니다. 

이성덕(성도， 15교구) 

채휴재훈 ηH r.t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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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나누던 부지역장님이 본 

구역으로 복귀하시고 우리 구역도 다른 구역으로 개편되어 

섭섭함과 또 새 구역식구들을 맞는 기쁨이 교차되었다. 이 

제는 가정경제의 조달자가 되어 구역예배에 참석하는 인원 

이 줄었지만 우리는 그 수에 연연하지 않고 매주 금요일이 

면 〈충현의 만나〉에 있는 구역예배교재를 펴고 말 그대로 

‘만나’ 를 먹고 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충현의 만나〉에 

감사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추어 

이렇게 잘 주시는지 말이다. 

우리의 구역예배는 전체적으로는 구역장이 진행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한 사료에 소제목 하나씩을 맡 

아 인도한다. 이 시죠F이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다. 각자의 

소박한 신앙고백이기도 하며， 순수하고 아름다운 나눔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구역예배 때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쉽을 누랄 수 있다’ 라는 소제목을 읽던 집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암송하시오.’ 란 지시문 

을 따라 〈충현의 만나〉에서 눈을 떼고， 앞을 바라보며 암송 

하는 것을 보며 나는 하마터면 눈물을 보일 뻔했다. 그 모 

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새록 

새록 깨닫는다. 나의 죄로 어두워지고 흐려졌던 부분들을 

주님은 거룩하신 보혈로 씻으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주님의 모양으로 하나하나 세워 나가심을 알게 되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정상임(집사， 4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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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년슬 발.，. 추옵소쳐 

충현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 

온 나의 감정은 남다르다. 충현교회의 세례교인인 나는 직 

장을 정년 퇴임하고서야 주일성수를 온전히 하는 교인으로 

돌아왔다. 직업이 신문을 편집하는 일이다 보니 주일에 근 

무해야 했고， 교회와 멀어져 지냈다. ‘충실한’ 세상 속의 

사람이 되어 앞만 보며 싸우던 세상의 전투를 멈추고 돌아 

설 때 나는 곧 심한 갈증이 났다. 긴 세월이 지난 후 허열 

게 성긴 머리로 옛 기억을 찾아 다시 문을 두드린 곳， 그 

곳에 나의 부르심이 있었다. 

충현교회를 들어서면 그 숙연한 분위기와 함께 인간의 

말을 뺀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다. 주님의 언ιt궤 앞에 

서의 그 경외함과 거룩함이 가득한 우리 교회는 인간의 

소리만 가득하고 이벤트성 축제만 있는 다른 곳들과 확연 

히 비교가 된다. 기복적인 아우성도 없다. 단지 주님 앞에 

서 경외함으로 순종함， 그것이 전부이다. ‘자기 부인’ 그 

리고 ‘십자가 구원’ 이야말로 나의 믿음을 굳게 하는 뿌리 
가 된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잊고 있던 나에게 부르심 

이 있었다. “주여， 당신을 이제야 다시 찾은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작년 한 해 ， 주님은 나를 계속 불러주셨다. 단기선교， 찬 

양대， 외선부 봉사， 구역예배 등 주님과의 계속되는 만늠뻐l 

나는 확신한다. 주님은 나를 진정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 

다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앙갑수(집사， 16교구) 

L 능￡ 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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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들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함께 공 
유하기 위해 수화가 필요하다. 수회눈 농아인 

들의 소중한 언어이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 

는 복음도 이 수화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된다. 

나는 수화를 통해 농아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통역하는 일을 

맡고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룩한 간절함이 사라졌다. 내게 수화 

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자기 부인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역하는 

자가 기능적으로만 손을 움직이고， 말씀을 가 

르치는 자가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다면 이는 자기 부인이 멈추었다는 증거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임을 믿어 의심 

하지 않기에 신앙의 게으름을 벗고 다시 일어 

나기 위해 오늘 나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자기 부인의 에 

너지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아 내가 먼저 십자 

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내게 달란트 

로 허락하신 수화를 통해 그 은혜의 복음이 사 

랑하는 농아인들에게 전달되기 기도드린다. 

죄진원(집사， 에바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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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요양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노 

인성 질환 1，2급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만 검빽이는 사람， 코를 통하여 호스로 밥 먹는 사 

람， 말은 할 수 있어도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침대에서 종일 생활하시 

는 분들입니다， 1년이 지나가도 방문객이 한 사람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들을 돌보는 틈틈이 전도를 합니다. 환자 중에는 사도신경을 잊어버린 집사님 ， 권사님 

도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전도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또 올해 

1월 초에는 옆 병실에 계시던 분이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다. 고 하소연하시더니 며칠 후 돌아가 

셨습니다. 내가 담당하던 환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값을 나에게 

서 찾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알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열악한 곳에 저를 보내셨 

는지를! 

지금은 내가 담당하는 환자들에게 1:1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 

고 영접기도를 하게 하고 더욱 극진히 보살핍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이고 깨어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박살이 날 때 영흔구원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는 출근할 때마다 구호를 외칩니다. “전도하러 가자!" 이곳이 홍념어장입니다. 물고기가 기득 누 

워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주님이 원하실 때까지 쓰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 노예 

입니다. 

죄금실 (권사， 17교구) 

복음을 진하는 게 정말 즐거웠닥 

나는 이번 선교가 처음이었다. 올해 선교 주제가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 전하자.’였는데 예 

본찬양대 임원을 하면서 선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다. 그래서 팀원들 중에 유독 

나만 힘든 줄 알았지만 그러한 고난S로 인해 같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팀원들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을 원망하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 비 

록 고난 자체를 기뻐하진 못했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선교를 준비하였다. 

선교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내가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료l들과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럴 때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요k게서 못하는 일 없으리라 믿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하지만 선교지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고， 말처럼 쉽지 않았다. 다음날， 사역할 학교 주변으로 정탐을 갔다. 그리고 다 

른 팀원과 같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나와 나이가 비슷해서인지 말이 잘 통하고， 말 걸기가 쉬웠 

다.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즐거웠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주 만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등과 같이 우리에겐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말들을 현지어 
로 전하면서 주님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솔직히 처음에는 여러모로 아쉬운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 

지 않고， 온전히 복음만 전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첫 선교를 이번 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주님 

께 감사했다. 이제는 선교지에서 전도했던 영흔들의 믿음이 천국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기를， 또 

선교지에서 만났던 영흔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다. 

조진태(고등부 1 텀 ) 

지난주에 도착안섣교텀 (3개 팀) 이번 주에 졸블η'1는 섣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 기 간 팀 팀장 

2월 1 0일(화) - 2월 1 8일(수) 대학부 2팀 저L..!조o미 ξE 2월 23일(월) - 2월 28일(토) 중등1부 1 팀 김영은 

2월 1 0일(화) - 2월 1 8일(수) 대학부 3팀 정재영 2월 23일(월) - 2월 28일(토) 중등1부 2팀 배증릭 

2월 10일(화) - 2월 18일(수) 대학부 4팀 I 며:Cô겨격A 2월 23일(월) - 2월 28일(토) 중등3부 1 팀 박재헌 

2월 23일(월) - 3월 3일(화) 정년1부 1 팀 이순기 

예수님의 피로 

외국인 은로자들이 요여 ￡배I 여삐H드리여 복응!/1/쁨을 Lr.누는 요|선부는 
매년 설날과 추석어l 수련회를 강는타. 

영절잉어I도 고송뻐l 날 수 없는 그틀01 안쓰러훌l 보01겠지만， 
고향보다 더 소충한 여l수념과의 뿐J을 1 r.진 그환{매I는 

세상'01 출 수 없는 11쁨과은회M 있었다. 

수련회를 D r.친 뒤 그틀01 서툰 한국말로 L~눈 은획l흘 그대로 옮껴 보였다 

라타낙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 너무 기뻐요. ‘창조의 방’ 에서 내 

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묘띨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기쨌 

어요. ‘죄의 방’ 에서 내 죄를 고백했고 ‘십자가의 방’ 에서 용 

서받았어요. 기뻐요. 예수님께 인도받고 싶어요. 

유하 기뻐요. 찬양시죠F이 너무 좋았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십자가 

방’ 에서 천국 갈 수 있었어요. 

마압 교회에 처음 왔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머리가 아 

폈어요. 찬양시간， 설교시죠에 지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펀안해졌어요. 하나님이 세il띨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도 믿어져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 

받은것이 믿어져요. 

즈즈어타이 고국의 친구들이 많이 와서 너무 기뻐요. 마음에 불편한 죄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웠어요. ‘십자가의 방’ 에서 내 

마음의 죄를 용서받아서 기뻐요. 이제 알게 되어서 기뻐요. 나 

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피써|쓰 ‘창조의 방’ 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 

는 죄를 지었어요. ‘죄의 방’ 에서 내 죄를 말했어요. ‘십자가의 

방’ 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몬타 예수님 ， 들었어요. 교회를 처음 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되었어요. 기뻐요. 

리다 예수님， 더 많이 알았어요. 기뻐요. 

리다 닐편 오랜민에 갖는 시간이었어요. 편안하고 기쨌어요.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았어요. 감사한 시죠}이었어요. 

뜨롬타 교회 처음 왔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사람이 소개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있어요. 

‘죄의 방’ 에서 죄를 고백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십자가의 방’ 

에서 죄가 씻어지는 것을 알았고 너무 기쨌어요. 

쏘기언 교회 처음 왔어요. 기뻐요. 교회 왔을 때 친구들이 많아서 좋았 

어요. 죄를 몰랐어요. 하얀 종이에 적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 

끗해졌어요. 죄를 봤어요. 

보린 좋았어요. 기뻐요. ‘죄의 밤 에서 죄를 적고， 십자가에서 씻어 

져서 좋았어요. 

성명님이 저의 마음을 

처느 이버 오l서부수려호l르 토해서 크 요회l르 바하수니다 사시요 하 
I , L - , 2. 0 - " • '- '- - " 2. C. M. tf 

도아 인 때우어I 쳐느 교회료 L~1-지 요해스니다 추엔어l 꼬 01해야 하 사 ‘ I!. 'L. --, a ,-, A "‘ tj ’= 
황이어서 처의 마응은 많이 010폈승니다. 그런데 지난 성에 사장01 휴1~ 
흘 추었습니다. 교회에서 수려호l르 하니11~ 마응01 녀무 11뻐스니타. L-' a 

션 날 추엘여떠H1~ 너무 많이 있어서 그리고 타응 날 새벽여I배를 생깐 

tf연 많01 힘틀었습니다. 새벽 나시 30분에 본당 l층， 위앙목사닝 웅뻐l서 
여l배를 드렸승니다. 오l선부까 2층에서 여I배 드렸치만 처는 처l엘 웅버I서 

여l배를 드러교 싱였습니다. 위잉목사닝으l 성교를 틀으연서 성령녕01 서 

의 마응응 붕~.t는 느맹이었승니다. 사성은 처M 한국망을 꺼으l 다 오르 

고 엘l자 쩌H닝과 러시아 성갱책응 보연서 임11만 했승니타. 

그런데 성교1~ 꽁남 때쯤어I 눈에서 눈뭉01 호르1/ 시작했숭니타， 1/도 

하는 30분 동얀 눈뭉01 맹추치 밟t습니다. 호/1H1/도의 같이 보이지 양 

었습니타， 1/도l~ 같난 후 마응01 너무 좋었습니타. 이치l는 0만뼈l 영하 

lil 되었습니다. 추띨응 시뀔 수 있꺼ltilf 추신 여I수닝메I 1tA~ll도흘 합니 

다. 추및 처녁에는 교호l 은처에서 장을 자고 우리 교회에서 꼭 뭘요엘 새 

벽11도호l어I 장석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추신 추닝머I 갑사를 드립니다. 

김나자(외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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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 
네." 2009년 청년1부 겨울수련회 부흥회 시간에 불렀던 은혜로운 
찬송이다. 사실 찬송을 부르기 전까지의 내 마음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몹시 지쳐있는 상태였다.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했던 지난 수련회와는 달리 가슴이 막막하여 기도가 흘러나오 

지 않았다. 그러나 시죠}이 흐르면서 내 마음 그대로를 예수님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흔란하고 

많이 지쳐 있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 눈물로 죠다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연약효」을 용서해 주세요 그 

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청년l부 모든 지체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찬양했다. 요즘 마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수느때l 대해 묵상하고 있었는데 ， 찬양을 하는 순 

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턱을 오르시는 모습이 

떠올랐고 눈가어l서는 둔물이 흘러내렸다. 비로소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영적으로나 육 

적으로 순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던 중 그 말씀이 내 가 

슴을 치면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이미지적인 신잉을 

소유한 나의 모습，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는 나의 외식적인 모습이 떠올랐다. 그 

래서 기도했다. “예수님， 나의 외식적인 가면을 벗고 지금 이 시 

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내 자신이 깨어 

지길 원해요.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내 감정E떨 채우기 원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해주세 

요 이렇게 세상의 가치묘뉴을 쫓아 나의 정욕대로 살던 나의 어리 

석음을 철저히 회개하자 마음의 큰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면서 찬 

송이 흘러나오는데 정말 그것은 말할 수 없고 표현 할 수 없는 은 

혜였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십 

;q7r묘L을 생각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다. 십자가가 정답이었다. 십자가의 사료L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께서 나같이 미련한 자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다. 정말 기도하기는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십자가 복음묘띨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을 소망한다. 

윤영임(정년 1부) 

추낀흥헌 2009년 2월 22일 @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삶은 그 자체가 큰 부SL이다. 분명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곧 갈뼈1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매일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고민은 예 

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내 요k게서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이었다. 이러한 중에 지난 한 달간 로마서 1 

장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었다. 특히 예전부터 잘 알고 좋아하던 로마서 l장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느껴지는 능력 없음이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하셨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모든 믿는 자 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믿음이 없으면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감사할 것은 이전에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 내 정욕과 '&륙을 위해서라 

면 때에 따라 복음의 진리를 외면했음을 발견했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 

왔다고 생각했지만 내 요k게는 믿음이 없었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다. 이와 같이 여전히 갈 

급한 영흔의 문제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문제 ， 그리고 지난 달 말씀하셨던 믿음 없음과 복음을 부끄러 

워하는 연약흠떨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모든 수련회의 과정이 즐겁고 감사했다.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시간은 역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저녁 부흥회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어서 더 이상 내 삶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100% 내어드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은 현재의 믿음생활 가운데에서도 큰 밑 
거름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었던 나의 믿음과 삶 속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것 

을 위해 기도했던 대로 지금 나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서 대학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다. 수련회 모든 과 

정에 분명히 주님께서 살아계셨고 각각의 영혼에 맞는 주님으로 특별하게 임재 하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계셨다. 

수련회를 다여와서 내 삶이 180도 변한 것은 아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내 영흔이 열정으로 

넘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느꼈던 은혜는 잔잔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기도하였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 하나씩 변화되어 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발견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방법임을 믿는다. 

김대운(대학부) 

\/ 새가족을왼엉압니다 φ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45 로베르트 25 외선부 256 최진수 1 고등부 오정례(1) 267 이유진 15 청년1부 태명자(16) 
246 키밀차민대 25 외선부 257 최미숙 18 정년 1부 남중호(1 끼 268 정지준 10 장년2부 깅봉경 (13) 

247 앙민기 25 외선부 배지마(16) 258 박민자 17 장년2부 김유순(24) 269 김경희 10 장년2부 김봉경 (13) 
248 랑가 25 외선부 이정은(2) 259 임광숙 17 잠년 1부 이희우(14) 270 정승원 10 칭년1부 김옴경 (13) 

249 조정태 7 청년1부 이정희(7) 260 김성보 14 중등3부 271 이은지 9 고등부 공예원(9) 
250 강문채 7 청년 1부 김숙자(7) 261 문충식 7 장년3부 박흥규(13) 272 이상민 17 정년2부 깅형철(16) 
251 노영대 25 사랑부 임창순(23) 262 안병일 15 장년2부 앙갑수(16) 273 우혜영 3 청년1부 

252 정만순 23 장년1부 이인광(8) 263 앙미정 15 장년2부 앙갑수(16) 274 깅다슬 19 유년부 박정순(19) 
253 권오성 12 중등3부 김종욱(10) 264 최경큐 2 장년3부 깅학흐1 (19) 275 박정혜 16 장년1부 김영휘 (2이 

254 깅혜린 19 중등3부 265 깅신우 2 장년2부 이흥선(1 7) 276 정구일 17 청년2부 이영순(17) 

255 이수형 9 장년2부 김봉한(21) 266 송상수 13 정년1부 유복심(13) 

* 층연교회의 안 기족이 f/71. 원ô/시는 분은 본당 203호 씨가측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藏f12l띔갤 

나의낄 

나를 인도하~I네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되었음에도 교회 뜰만 

밟고 주님을 일 대 일로 만나지 못했던 죄인， 

세ε빼서 세상의 친구들과 더불어 살며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옥을 따라 살던 죄인， 묘똑과 

감사는 전혀 없고 항상 부족함과 불안함 가운 

데 거하며 세찬 바람 몰아치는 벌핀에 홀로 서 

서 모진 바람을 맞으며 가슴 한가운데가 뺑 뚫 

린 것과 같은， 허망한 삶을 살던 못된 죄인에 

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오고， 세상의 고노}이 닥쳐올 때에도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 

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 7:28)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과 은총 요빼 거하기 

를 간구하며 예수님께 매달리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나 자 

신이 깨어지고 말씀으로 회개하며 무릎 꿇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묘}이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외치며 항상 주님 

을 경배하고 아멘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길어야 70-80년 

게 예수님은 찾아 오셨습니다(고전 2: 12). 우리 주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임에도 아직 자신의 남은 삶에 미련을 두는 죄인에게 확고한 밍음을 주시어 자신이 부인 

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고 말씀하 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루살렘 성을 향 

시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은총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렘 18: 4). 하여 나아가게 하소서(시 90: 10). 그 빛난 영광 예루살램 성에서 우 

교구 자원봉사팀장 시절 항상 마음에 깊이 새겨 힘을 주시던 가르침， “주님 앞에 티꿀 

만도 못한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셨으니 주님， 대걸레로 쓰시렵니까? 빗자루로 쓰시겠습니 

까? 아니면 더욱더 천한 물건으로 쓰시겠습니까? 무엇이든 주님의 일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나 자신을 비워드리고 순종하는 밍음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학교의 교사로 천사와 같은 어린 

영흔들과의 만남이 있게 하셔서 매주일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며 나 자신을 회개하고 어 

리 예수님을 만날 기쁨의 충만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 

내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시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게 

하시고 사람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소서. 복음이 흐려져 가는 이 마 

지막 때에 참된 복음을 허락받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외식하지 않고 남을 항상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주님과교회를섬기는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저1 1034호 주민흥헌 

교피쇼석 

7도의창 앓훨충흰 
청년2부 껴흩수린피 
일시 :28일(토) 
장 소 :저12교육관 2층 코0 1노니아흘 에바다부실 

션교언어 흩런 
일시 매주일 15:00 
장 소 . 저11교육관 501호(감보디에 507.호(네팔) 

모임 

권사연합월례회 
일시 2월 25일(수) 12:40 

2 집사회연합월례회 
일시 3월 1일(다음주일) 15:20 
장소 : 제1교육관 301호 

장소 .갈렬리흘 

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2.25~4.11)를 통해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밍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주력교구를 비롯한 모 
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스도 

의 기도(시 16 : 1)를 드리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 

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3월 11일 - 5월 27일 (1 2주간) 

· 오후반2:JJ-4.W 신명기에L맘}여다꼬|스도(제1교육관JJ7.회 

예레미O빼 LfE반여다그리스도 {flll교육관40.정 

8많*써(업)골뻐ILfEl닌여|수그èl스도 (flll교육관ffJ7.회 

저녁반8W - 9:3) ~I울A*씨(일전-딛애I LfEl난예수그리스도 (.111교육관JJ73힌 

교사양성부 교육기간3월8일 -5월 24일(12주간)εt 제1교원때1호 매주일오후3W- 4.aJ 

찬않H원양성부 교육기간 3월 8일 -5월 24일(12주긴)~바 버|대|흘 매주일오후3W-4.aJ 

충현;꼬대원훈련 교육기간 ‘ 3월 4일 -4월 22일 R주간) 짧 제1교육관407.호 매수요윌오후 1:3) -2:3) 

2009년 상반기 교육흩련원 교혹 
톨얘 

1 김접수 타교권사(엄성광 집사의 모친 손양심 성도 

의 시모， 4교구 우성주공구역) 11 일 별세 ， 13일 장례 
2 명도진 씨(명신펙 집사의 부친 이석재 집사의 장인 ， 

18교구 신대방2구역) 13일 별세 ， 1 5일 장혜 
3 박종완 성도(정상임 집사의 남편 ， 4교구 개포4구역) 

15일 별세 ， 17일 장례 
4 강정득 은퇴권사(11교구 의정부2구역) 17일 별세 ， 19 
일장혜 

5 형옥례 타교집사(김 영수 성도의 부친 · 양길순 집사 
의 시모， 7교구 방이구역) 18일 별세 ， 20일 장례 

댁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뭇(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꾀육혼련원교육 수강신청서가교육국에 비치되어있습니다 

2009년 쩌15빠 CMTC 
(교육과정 :3주간， 장소 : 킬I리를) 

딩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 

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 

이 양성(덤전 4:6)되게 하소서. 

!ill 1'1'1 전도(딛 1: 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 

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a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히는 
단기선교(행 1: 8)에 모든 성도들이 '7}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뻗전 2:9)가 되게 하소서. 

월 。己| 주일예배 (징로) 찬앙예배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안수집새 II 
김창국 배춘식 박상대 김철환 박홍규 양효민 이수자 바「으」스「 

8 박종율 노광헌 이형수 신상수 김구형 박노익 황치희 장남희 
15 김단용 이실호 전홍렬 김영은 김연태 이인용 홍복기 구영자 
22 이달옥 양기수 이종석 석영식 김종홍 백종운 김경희 이정희 

29 류기명 장승규 전은배 유상태 구재완 구원섭 김용원 김종수 

3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CMTC(선교흘련) 

시 간 3월 1일(다옴 주일) 

18:15-19:15 1 지1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 19:30 1 지1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시 간 3월 8일(주일) 

18:15-18:45 1 치13강 선교지 영적 상황 
18:45-19:10 1 저14강 복음을 통한 팀사역의 문제해결 
19:10-19:30 1 지15강 영성기도회 

시 간 3월 15월(추월) 

18:15-19:50 I 직무혼련 

.CMTC(II징훈련) :3월 6일(금H일(토)， 홍현기도원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녹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 

하게하소서 . 

a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 

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 : 15)되게 하소서. 

3/1 (주일) 

황진섭/전영희 
고후 5:17 -21 

예배위원회 

2/28 (토) 

안일찬/이복순B 
마 16:13- 20 

예배위원회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2/23 - 3/1 ) 

2/25 (수) I 2/26 (목) I 2/ 27 (금) 
양재웅/박원화 | 안치원/김철남 | 윤수일/최민석 
요 1 :29-39 요 2:13-25 녹 13:1-9 

1 ， 15 ， 24교구 2 ，7， 16교구 3 ，8 ， 17교구 

2/ 24 (화) 

이순식/김영환 
호 2:1-13 

2/23 (월 ) 

김성관/이창호 
막 11 :20-25 

설교자/기도자 
설 교본문 

주 력교구 

2w간 연흑 기도실 : 본당 iDl호 l 
흥연를지관펙뭘모집 

1.모뿜문 특수교사 세례교인24~35시따Z로서 
특수교사 유치 초등 자격증소지자 및 관련학과 좋엉(예정자 

징빼 영유아 Of동교육 경력자 우대 

2쩌|률서류 이력서(사진부칙)， 주민등록등본， 졸업증영서， 성적증영서 

당회장 추천서(티교인)，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a지|흘미강 2월 25일(수) 17:00까지 

4.서랩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tr552-8200(#401) 

예배 담당 (2/25 - 3/1 ) 

날짜 며|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앙 

2/ 25 수요 I 이제라도(용 2:12-14) 김성관 목사 유재진 이미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예(호산나 찬양대) 

2/ 25 수요 II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효}는가?(녹 23:27-31) 박인기 목사 김성헌 김영숙 영화로신 주 예수의(실로암 찬양대) 

2/27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김근영 예루살렘찬양대 /플룻검하은/ 바리톤서준성 

3/ 1 주일 I 최후의 만찬(녹 22:14-20) 박용현 목사 강호성 김창국 〈여빼전찬양〉 

3/ 1 주일 IJ 최후의 만찬(녹 22:14-20) 유재진 목사 황진섭 배춘식 갈보리산 위에 외 / 플룻노은영(전임 연주재 

3/1 주일 m 최후의 만찬(녹 22: 14-2이 김성관 목사 정진호 박상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외 / 플룻 노은영(전임 연주자) 

3/1 주일 W 최후의 만찬(녹 22:14-20) 장 훈 목사 하종철 검철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외 /소프라노 임화숙(아엔 찬양대 솔로이뜩) 

3/ 1 주일 V 최후의 만찬(녹 22:14-20) 양재웅 목사 윤요한 박홍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외 / 바리톤오상덕(엠엘 찬양대 솔로이:뜨) 

3/ 1 주일찬양 스바의 여왕(왕상 10:1- 13) 김성관 목사 탁정헌 양효민 만도련연주대 / 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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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식 
신교위원회 

이성진 
6교구 

강명구 
11교구 

검완수 
외신부 

이광현 
16.교구 

최진철 
19교구 

안일찬 
고등부 

장훈 
12교구 

양재웅 
편집국 

유재진 
새가즉g벽부 

탁정현 
4교구 

강현철 
9교구 

박준식 
8교구 

이순식 
중등1부 

김성관 

· 부 목사 

박인기 정진호 검익환 
에바다부 채2교구위원회 제1교구위원회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5교구 2교구 1 8.교구 

이재영 융수일 황진섭 
정년2부 3교구 1교구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20.교구 1 7.교구 대희부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g교구 23.교구 24교구 

강호성 윤요한 검근영 
21교구 15교구 정년1부 

정만권 김창성 이재현 
14교구 7교구 초등부 

송제호 김성현 
중등3부 중등2부 

• 우l임목사 

기도원집회 안내 (햄 031-766-5425)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이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다 
Simuttaneous 때뼈atíons ín 타맹lísh ， Chínese, Ja뼈nese 

g떼 Sgn Language are avaj녕ble at the 많ven ücl∞k 

Worshíp 앓l\ice， and 앓 녀n때1， Chíne않， Mongolían, 
Russían, Híndí and Indonæan are 외lso avajlable at the 
One ücl∞k Worshíp Sel\ice.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J 오전 9:00 보」 다 u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 OO(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급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김말자 
16.교구 

검정자 
14교구 

엄태주 
17교구 

이혜숙 
6교구 

서명란 
13교구 

·외선부부지도 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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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얘 
5교구 

최문실 
12교구 

류진회 
2교구 

이복순B 
11교구 

강옥련 
1교구 

·사랑부지도 신범식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연주지 장연회 노윤영 

·선 교 사송요한 

PU에lahed by Choonghyun CtiurchP퍼끓 

·여전도사 

윤인숙 김연식 
15.교구 3교구 

김정연 강덕필 
8교구 21교구 

김정희 이복순A 
4교구 20.교구 

강영미 욕미자 
Z교구 9교구 

황순란 김정운 
청년1부 24교구 

조현영 
고등부 

l~음용I꾀'01.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 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63짜0-오저후녁 6:애 선교관 l충 (금)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l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 50 제 1교육관 207호 }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 걷 r:r 끼 닙-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동 1 부 오전 9 :00 제 1교육관 301호 

중둥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τ"""τ %3 .!f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 :00 제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